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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6년 6월 20일 대통령 발언록

저출산·고령화대책 연석회의 참석위원 초청 격려 간담회

대단히 감사합니다. 한국사회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. 빠른 변화 때

문에 여러 갈등이 많고 풀어야 할 것도 많습니다.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

선 높은 수준의 국민적 합의가 뒷받침 돼야 합니다. 우리가 겪어온 역사적 

경험이 너무나 많아, 인식의 차이가 크고 적대적 감정도 큽니다. 이 문제

가 우리가 해결해야 할 가장 큰 첫 번째 문제입니다. 이 문제 해결하겠다

고 여러 지도자들이 약속했습니다. 저도 대통령 후보로 나와 국민통합을 

약속했습니다. 열심히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이렇다 할 성과 내지 못했습니

다. 개별 개별 갈등사안에 대해 노력했지만 큰 틀에서 노사화합 해내지 못

했고 동서간의 갈등도 통합해내지 못했습니다.

 

그런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라는 것은 단념해야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

하고 있던 가운데 이해찬 총리께서, 2005년 국회 아니었던가 하는데, 또다

시 제안해 저출산 고령화 연석회의를 제안했습니다.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 

대해 협력해 주셔서 사회적 대화가 지금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.

 

합의가 성취됐다고 보긴 어렵지만 의미 있는 사회적 대화가 시작됐다는 

것, 이것이 우리사회의 희망을 갖는 대화인 만큼 꼭 성과 있게 해내길 간

절히 바랍니다. 정부는 여러분들이 합의한 내용은 있는 그대로 이행하도록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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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력하겠습니다. 내용이 조금 포괄적이고 구체성이 떨어져 이행되기 어려

운 게 사실이지만 그것은 우리가 하기 나름입니다. 

서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아주 구체적이고 세세한 계약서를 만들

어야 하는데, 그래도 이행과정에서 이런저런 문제가 나옵니다. 그러나 서

로 믿고 꼭 이행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는 말 한 마디 

하고 악수 딱 하면 그것이 많은 구체적 내용 생산하는 출발이 된다고 생각

합니다.

 

지금 다루고 있는 것들이 잘 될까 두고 봅시다 이렇게 하지 말고, 소중한 

합의와 결실을 맺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한 발씩 양보하고 상대를 존중하고 

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합시다. 그래야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

을 합의하고 그 문제의 해결을 뛰어넘는 사회적 성과와 진보가 이뤄진다고 

말할 수 있습니다. 결과 여하에 따라 한국사회의 체질을 바꾸는 일이 진행

될 수 있습니다. 정부로서는 어떻든 합의내용을 최대한 존중해서 현실로 

실행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 짜내고 노력하겠습니다.


